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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전통한지와소리가어우러지고,

거대한늑골형태의선박구조물은관람객

이직접통과하는공간으로변모했다.

서로 다른 재료와 형식을 통해 단절과

변화, 새로운 생성의 순간을 탐색하는 전

시가마련됐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폴란드 파빌리온

은 남구 양림동 이이남스튜디오에서 ‘통

과의례’를오는15일까지선보인다.

한강의소설‘흰’(2016)에서출발한이번

전시는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경험과 기

억, 변형에 대한 성찰을 개인의 경험에서

사회와공동체가겪는변화의문제로확장

한다.

이번전시는인류학자아르놀드방주네

프의 ‘통과의례’ 개념을 바탕으로 단절과

생성, 유예와 출현이 교차하는 경험에 주

목하며, 군사적 갈등과 시민사회의 불안,

권위주의적이데올로기의재부상,양극화

등 동시대 사회가 직면한 변화의 조건을

살펴본다.

파올리나 올셰프스카가 큐레이팅을 맡

았고 알리차 비엘라프스카, 우르슐라 브

롤,아티스트듀오인사이드잡,박생광,이

수경,안나자라드니가참여했다.

안나자라드니의영상작품에서시작해

한강의소설로이어지는구성을선보이는

전시는 사운드와 이미지, 조각적 요소가

어우러진공간은과거와미래사이의유예

된상태를드러낸다.

사운드아티스트이자작곡가인안나자

라드니의 ‘멀어진 신체의 소리’(2020-202

5)는 한국의 전통 한지와 소리를 결합한

몰입형작품이다.

작가는 소리를 사회적·기술적·문화적

긴장을인식하는매체로활용하며,개막식

에서는사운드와신체를결합한라이브퍼

포먼스를선보였다.

알리차 비엘라프스카는 천과 금속, 나

무, 도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장소특

정적 설치 작품을 소개한다. 천연 안료로

염색한 실크 직물과 도자 작품을 통해 전

환과변형의상태를탐구한다.

전후폴란드아방가르드미술의주요인

물인 우르슐라 브롤은 예술과 영성, 내면

경험의 관계를 살펴본다. 수십 년에 걸쳐

제작한 영적 풍경화와 만트라, 기도를 기

록한 드로잉을 통해 명상과 불교 전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우라 루친스카와

미하우크니하우스로구성된아티스트듀

오 ‘인사이드 잡’은 늑골 형태의 구조물로

이뤄진 선박 모양의 설치 작품을 통해 관

람객이 구조물 내부를 직접 이동하며 ‘통

과’라는 개념을 신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이끈다.

한국작가들의작품도함께소개된다.

박생광은한국전통의오방색을활용해

역사와민속적이미지를표현한작가로19

81년부터 1985년 사이 제작한 회화와 ‘무

속’(1982) 연작을 통해 부처와 굿, 민속 의

례의장면을보여준다.

이수경의‘이동식사원’연작은2008년부

터 이어온 작업으로, 불교 회화와 전통 기

법에서 영감을 받은 병풍 형태의 설치 작

품이다. 부처와 보살의 상상 속 뒷모습을

표현하며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신성한

것과세속적인것의관계를탐색한다.

이번전시는의례자체를재현하기보다

관람객이작품과공간을통해변화가지속

되는과정을경험하도록구성됐다.전통과

현대성, 기억과 미래 사이의 긴장을 통해

변화의경계에놓인상태를살펴본다.

/오복기자

삶의한단계에서다음단계로넘어가는순간에주목

<16>이이남스튜디오

폴란드파빌리온‘통과의례’븣오는15일까지

시시각각변하는삶의흐름속낯선공간으로의븮단절-생성·기억-변형븯탐색

바닥과벽에흐르는영상븣사운드븡이미지븡조각적요소결합영성의세계로

한강의소설 ‘흰’(2016)에서출발한 경험과 기억, 변형에대한 성찰을풀어낸폴란드파빌리온 ‘통과의례’가남구양림동이이남스튜디오에서오는15일까지

열린다.사진은안나자라드니作‘거리를둔몸의소리’(왼쪽)과 인사이드잡(우라루친스카&미하우크니하우스)作 ‘바람의항해자들’

이수경作‘포터블템플’

인사이드 잡(우라 루

친스카&미하우 크니

하우스)作 ‘늑골’

파빌리온벽면에는노

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가폴란드바르샤

바에 머물던 시절 집

필한 소설 ‘흰’의구절

이 적혀있다. 사진은

알리차 비엘라프스카

作‘겹의공간’

우르슐라브롤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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